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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열린문곡서상천배

61㎏급인상서 133㎏들어

5개월만에본인기록경신

문곡서상천배역도61㎏급에서우승하고시상대한가운데우뚝선고흥출신신록.

한국역도의 라이징스타 신록(20 고양시청)이

남자 61㎏급인상한국신기록을작성했다.

신록은 11일 충청남도 서천 군민회관에서 열린

제81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남자 일반부

61㎏급 경기에서 인상 133㎏, 용상 160㎏, 합계

293㎏을들어3개부문모두 1위를차지했다.

인상에서는한국신기록도세웠다.이날신록이

든인상 133㎏은대한역도연맹이정한남자 61㎏

급한국기준기록132㎏을넘어선신기록이다.

국제역도연맹(IWF)은 2018년 11월열린세계

역도선수권대회부터 새로운 체급 체계를 만들었

고, 세계기준기록을발표했다.

대한역도연맹도한국기준기록표를작성했고,한

국남자 61㎏급인상한국기록을 132㎏으로정했

다.

신록은지난해12월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에서

열린2021세계역도선수권에서우승(인상132㎏,

용상156㎏, 합계 288㎏)할때한국기준기록과같

은인상 132㎏을들었고, 5개월만에이기록을 1

㎏넘어선한국신기록을달성했다.

지난해10월실업회장배에서용상164㎏을들어

남자 61㎏급한국신기록을작성한신록은이날인

상에서도기록달성에성공해이체급인상과용상

부문모두한국기록을보유하게됐다.

이체급합계한국기준기록은 294㎏이다.

신록은지난해 10월합계 294㎏(인상 130㎏용

상164㎏)을들어한국기준기록와같은무게를들

었다.

11일 문곡서상찬배에서아쉽게 합계 한국 신기

록달성에는실패했다.그러나이날도신록은자신

의최고기록이자한국기준기록에1㎏낮은 293㎏

을들었다.

신록이꾸준히합계 290㎏이상을들면서, 남자

61㎏급합계한국신기록달성을향한기대감도커

지고있다.

신록은고흥고재학시절전국체전역도3관왕에

올랐다. 2020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남자고등

부 61㎏급결선에서인상127㎏, 용상163㎏, 합계

290㎏을들어한국신기록으로우승했다.

같은체급실업팀선배들도아직실전에서는들

지못한용상 163㎏을고교생인신록이들었기때

문이다.

신록은형인신비와함께어릴때부터두각을나

타냈다.지난 2018년제99회전국체전에서는당시

고1이던신록과고3이던신비형제가6개의금메달

을목에걸어화제가되기도했다.

신록은 2016년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은메달 2

개, 2017년제46회전국소년체전 3관왕을차지하

는 등 중학무대를 주름잡으며 일찌감치 스타성을

보였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연합뉴스

수피아여중농구연맹회장기우승

수피아여중농구팀이 2022연맹회장기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우승을기념하고있다.

<광주시체육회제공>

결승서마산여중 71-43대파

올해첫전국대회정상에올라

수피아여자중학교(교장 서계상) 농구팀이

2022연맹회장기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우승

컵을들어올렸다.

12일광주시체육회에따르면수피아여중은지난

11일울산문수체육관에서열린여중부결승에서

마산여중을71-43으로대파하고정상에올랐다.

수피아여중은올해첫전국대회정상을차지했

다.

지난 2005년이후 17년만에같은대회우승을

차지했고, 2018년종별대회이후3년만에전국대

회우승의기쁨을누렸다.

수피아여중은 예선에서 서울 선일여중과 울산

연암중을각각 92-56, 91-33로대파하고조 1위

로8강에진출했다.

이어 8강에서 104-49로춘천봉의중을일축한

데이어준결승에서온양여중을 61-59로꺾고결

승에올랐다.

수피아여중 이가현(3년)은 최우수상과 수비

상, 리바운드상을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임연서

(2년)는득점상을받았다.

소년체전광주대표인 수피아여중은 오는 27일

사전경기로열리는제51회전국소년체전첫경기

에서서울숙명여중과맞붙는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17년만에연맹회장기우승이라는값진성

과를 거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여건

에도훈련하고있는어린선수들을위해지원을아

끼지 않을 것이며 연계육성 강화를 위해 힘쓰겠

다고밝혔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고흥출신신록 역도한국신기록 번쩍

농구제임스 축구메시 하루수입 4억원

운동선수수입순위1 2위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의 킹 르

브론제임스(미국)와프랑스프로축구파리생제

르맹에서활약하는 축구영웅 리오넬메시(아르

헨티나)가 같은 날 발표된 2개의 운동선수 수입

순위에서 1 2위자리를나눠가졌다.

12일발표된미국경제전문지포브스의최근 1

년간운동선수수입순위에서는메시가 1위, 제임

스가 2위였고,역시미국의스포츠비즈니스전문

기업스포티코의같은순위에서는제임스가 1위,

메시2위로집계됐다.

먼저포브스집계에서는메시의최근 1년간수

입이 1억3000만 달러(약 1667억원)로 1위였고,

제임스는1억2120만달러(약1554억원)로2위였

다. 반면 스포티코의 순위를 보면 제임스가 1억

2690만달러로 1위, 메시는 1억2200만달러로 2

위에자리했다.

두개의순위모두최근 1년간급여및상금으로

번돈과후원및광고등을통한과외수입을더한

액수를집계한것이다.

포브스와스포티코의순위에약간차이가있기

는하지만메시와제임스모두 1년에 1600억원안

팎의엄청난수입을올리는선수라는사실에는변

함이없다.

1600억원을 기준으로 하루 수입이 4억3000만

원정도되는셈이다.

지난해포브스와스포티코의운동선수수입순

위 1위를석권한격투기선수코너맥그리거(아일

랜드)는스포티코순위 22위,포브스에서는 10위

권밖으로밀려났다.

포브스는이날상위 10명만발표했고, 상위 50

명까지순위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스포

티코는상위 100위까지선정했다.

스포티코순위에서테니스선수인오사카나오

미(일본)는 5320만 달러의 수입으로 여자 선수,

아시아 국적선수모두가장높은순위를기록했

다. /연합뉴스

최근기록보면우상혁이우승후보

내일개막다이아몬드리그높이뛰기바심 탬베리와 빅3대결 주목

스마일 점퍼 우상혁(26 국군체육부대 사진)

이도쿄올림픽공동 1위무타즈에사바심(31 카

타르), 장마르코 탬베리(30 이탈리아)와 펼치는

남자높이뛰기빅3 대결은세계육상도주목하는

빅매치다.

세계육상연맹은 12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2022시즌다이아몬드리그개막시리즈도하경기의

관전포인트를짚으며우상혁의이름을언급했다.

도하다이아몬드리그는 13일에시작한다.우상

혁이출전하는남자높이뛰기는한국시간으로 14

일오전 1시15분에열린다.

일단 세계육상연맹이 우상혁보다 주목하는 선

수는바심과탬베리다.

바심은현역최고점퍼다. 2017년런던, 2019년

도하세계선수권대회에서2회연속우승한바심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꿈에그리던올림픽금메달

을손에넣었다.

바심은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2회연속은메달을목에걸었다.바

심은 2ｍ43의역대 2위기록도보유하고있다.

탬베리는 2016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 우

승하며정상급선수로도약했고, 지난해다이아몬

드리그남자높이뛰기최종우승을차지했다.

세계육상연맹은 도쿄올림픽 이후 바심과 탬베

리의첫맞대결을도하다이아몬드리그남자높이

뛰기의 메인테마로보고있다.

그러나 우승후보로주제를바꾸면, 분위기가

바뀐다.

세계육상연맹은 최근모습을보면우상혁을가

장강력한우승후보로꼽을수있다며 우상혁은

도쿄올림픽 4위(2ｍ35)에 올랐고, 올해 초에는

2022년 (실내) 최고 1위인 2ｍ36을 기록했다.

2022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우승(2ｍ34)도차

지했다고설명했다.

바심은지난해도쿄올림픽이후공식경기에출

전하지 않았다. 탬베리는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

서 2ｍ31로 3위를했고, 당시챔피언우상혁에게

축하인사를전했다.

이런가운데우상혁의최근페이스는두점퍼보

다낫다는평가다. 2월유럽에서한국신기록(2ｍ

36)달성,세계실내선수권우승(2ｍ35),2022시즌

실내경기세계랭킹1위등놀라운성과를거둔우상

혁은 무대를 실외로 옮겨 4월 19일 대구에서 2ｍ

30, 5월 4일나주에서2ｍ32를넘었다. /연합뉴스

김홍빈컵스포츠클라이밍대회열린다

명칭바꿔상무인공암벽장서내일개막…광주대표선발전도겸해

암벽등반가들의축제 제32회김홍빈컵광주

시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14일서구상무

인공암벽장에서열린다.

이번대회는대한산악연맹과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대한산악연맹광주시연맹이주관하며

아웃도어브랜드(주)콜핑, (사)김홍빈과희망

만들기등이후원한다. 2021 대한민국스포츠

영웅으로선정된고(故)김홍빈대장의사고1

주기를앞두고그의정신을추모하고자 김홍빈

컵으로대회명칭을새롭게했다.

이번 대회는 코리안컵 1차대회로 2022년도

광주대표선발전까지함께진행된다.

초중고교선수와성인선수등총200여명이

리드와스피드종목에서기량을겨루는이번대

회에는 1위부터 3위까지의 우승자에게 총 550

만원의경기력향상금과상장등이주어진다.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회장은 제42주년 5

18민주화운동기념일을앞두고있는광주의민

주인권평화의 정신과 고 김홍빈 대장의 도전

정신을계승하고자명칭도새롭게바꿔대회를

열게됐다며 우리모두가희망의끈을함께잡

고각자의목표를위한위대한도전을시작하는

대회가되었으면한다고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